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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수학 교과 사교육비에 대한 추이적 분석

김소민1)․이종학2)

본 논문은 사교육 현상이 열풍을 넘어 교육 체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사교육 고착화시기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급별, 지역별, 교과별, 유형별의 각
요인에 대한 사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수학 교과
사교육의 요인 간 추세를 살펴보고, 나아가 학교 수학교육이 교육 수요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되게 선형의 완만한 증가 형태의 추세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다른 여타 교과와 비교해서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고한 추세를 보였고, 학교 급별,
지역별, 유형별 추세에서도 일관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요용어: 사교육, 사교육비, 수학, 초등학생

I. 서론

학교 수학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본질적인 역할은 효과적인 수학 교수·학습의 수행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공교육의 불신 속에서 학교 수학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
만의 목소리와 함께 동시에 수학을 포함하여 주요 교과의 사교육이 교육 체계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
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수학교실의 본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수행
을 어렵게 하면서 학교 수학교육을 넘어 학교 교육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
처럼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은 붕괴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학교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
장이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3), 학교 교육의 위기 원인 중의 한 요인을 사교육의 영향으로 보는
선행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동석, 2015; 이정인, 유재봉, 2018; 김용석, 2020)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동석, 2015; 홍순상, 홍윤표, 2016)들

은 학생들이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을 수학을 포함한 교과별로 수강
하거나 핵심 내용만을 찍어준다는 족집게 과외로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하면서, 이의 여파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는 잠자거나 쉬는 장소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늦게까지 학원을 수
강하거나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부족해진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 및 과외에 다시 매달리

* MSC2010분류 : 97C70, 97D60
1) 인하대학교 강사 (thals8410@gmail.com), 제1저자
2)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mathro@dnue.ac.k), 교신저자



김소민․이종학

244

게 되는 악순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수학 교과에서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수학교실에
서 학습하는 시기보다 한 학기나 한 학년의 진도를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 형태로 이루어진다(윤은경,
2003). 이는 학생들의 학교수학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면서, 수학 교과에 대한 사교육의 의존도와 학교 수학 교실의 정상화는 반비례하
여 학교 수학교육의 부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실은 학교 수학교
육의 신뢰도와 비례하여 학교 수학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고착화하고 있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포함한 여러 행정기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교육

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 및 가정,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사교육 연구는 교육정책 및 교육경제·사회학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주제이다.
나아가 수학교육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사교육에 관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3; 백일우, 정한
나, 2013; 김동석, 2015; 김용석, 2020)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대체로 횡단 연구
의 성격을 지니며 활용하는 자료와 분석 방법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구체
적으로 이 결과는 사교육 연구의 주요한 연구 대상인 학생들의 개인 특성, 주변 가정 및 학교 환경
요인 등은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느 한정된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인 횡단 연구를 통해서는 시간에 따른 대상 및 요인의 변화의 추이 및 과정 등을 구체적이
며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횡
단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 현상을 파악하기는 어려
웠다. 또한 종단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수학 교과의 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학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의 종단적인 변화 추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나
아가 몇몇 선행 연구(임성택, 어성민, 2013; 백일우, 박명희, 2016)들은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던 사교육이 중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추세와
같은 추이적인 사교육 현상을 밝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일반적인 추세라
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연구들의 방법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 연구보다는 횡단 연구
의 방법을 띄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현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요인에 대해서 반복적

으로 수집한 종단 자료를 통해 사교육의 변화와 맥락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사교
육을 완화하고자 하는 당위적 목적 및 이에 따른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교육
과 학교 교육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
다. 나아가 사교육 현상을 파악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사교육에서 수학 교과 점유 비율에 대한 추이
적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은 사교육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큰 방향
성을 제시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급의 수학 사교육에 주목하는 바
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이유 중에서 불안 심리로 인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급에서
가장 높았고,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선행 학습이나 반복된 문제 풀이 등의 형태이므
로 인해, 수학 학습에서 탐구 활동이나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향상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윤은
경, 2003;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 2004; 박경미, 최수일, 김성여, 강은주, 김동원, 이동환, 2012). 이에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사교육 총액, 학교 급별, 지역별, 교과별, 유형
별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교육 현상을 파악하여 수학 교과에서의 사교
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학교수학 교육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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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교육

한국교육개발원(2003)에 따르면 사교육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그
룹 지도, 학원 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 등”으로, 이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활동의 본수업과 함께 특기·적성 교육, 보충 수업, 자율 학습 등은 사교육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또한, 김순남, 신재한, 기기운, 안선희, 박선형(2011)는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교육을 정의하면
서, 사교육은 학원, 과외교육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학력 인정과 관계없는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며,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 기능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적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순남 외, 2011)의 사교육 정의에 따르면 사교육은 이상
적으로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의 교육을 보완하여 제공하거나, 공교육에서 일정 수준만큼
다루고 있지만 학생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보완적 기능’을 담당한
다(김미숙, 2015; 홍순상, 홍윤표, 2016). 그리고 이에 따라 수학 교과의 사교육은 정규 교육 활동과 방
과후 교육활동 이외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원 및 과외, 사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기반의
수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수학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반으로 수학적 역량의 도야를 의도하는 교과

이지만, 학력 사회라고 불리어질 만큼 학업 성취와 사회의 각종 선발에서 학력이 중요시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성취와 선발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수학 교과의 우수한 성적은 학생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요인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은 전적으로 학생 개인의 자유이고 선
택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과에 대한 사교육은 선택보다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
제로 수학 교과에 대한 사교육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로, 사교육이 열풍을 일으켰던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서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9%로 증가를 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50.2%로 높게 나타났다. 여러 선행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3; 백일우, 정한나, 2013;
김동석, 2015)들의 결과에 따르면 높은 사교육 참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사교육이 가지는 개
인·사회적 폐해가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이는 수학 교과에서의 사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개
인의 자유와 선택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우리의 학생들은 남보다 우수한
성취를 위해서 학원 및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을 찾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개인·가정적으로
는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학교가 모두 사교육의 부작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2. 수학 교과의 사교육

학생들이 수학 교과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체로 첫째, 공교육의 수학 학습 결손을 보충하
거나 학교 수학 교육을 보완하는 학습 보충·보완형,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나 영역을 다루거나 수준을 심화하는 수월형, 셋째 학교를 포함한 각종 수학 평가에
서 비교 우위를 위한 시험 준비형, 넷째 수학 학습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불안 심리나 막연한 기대 심
리 등을 충족하기 위한 사회·심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윤은경, 2003). 그리고 이 범주에서 사교육 현
장에는 사교육의 본연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학습 보충·보완형이나 수월형보다는 시험 준비형과 사
회·심리형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험 준비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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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증가의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 등에 있어 출신 대학 중시’,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를 들었으며,
이는 학벌과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상황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시험 준비’라는 현실적 대처를 내포
하는 것이다(윤은경, 2003). 이 상황은 학생들의 교육열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교육적으로 지나친 경쟁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교육 과열을 파생시키고 있
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
에 의하면, 수학 교과 등의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진학 준비
(69.3%), 불안 심리(17.6%), 선행 학습(30.2%), 학교 수업 보충(75.8%), 기타(1.2%)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수강하는 주요한 목적에는 불안 심리의 완화와 선행 학습의 추구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불안 심리나 막연한 기대 심리 등을 충족하기 위한 사회·심리
형에 따른 사교육 수강 비율은 초등학교(25.6%), 중학교(24.6%), 고등학교(17.6%)순으로 나타났다(윤은
경, 2003에서 재인용).
사교육 참여 시기와 관련해서 김용석(2020)은 수학 사교육의 참여 시간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

교 2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데, 대체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여 사교육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김성식, 송혜정, 2013; 양정호, 2013)들의 결과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의 이
동이 있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의 시기에도 수학 교과 사교육의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옥선(2014)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태도의 형성은 학교 교육의 전
시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에서 6학년 단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하나 수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교육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비판한 강수돌(2016)의 주장과 같이 수학 사교육의 참여 시간을 적정

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 목적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가 추구하는 교
과의 기본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암기 보다는 이해, 연습보다는 논리적 사고, 숙달보다는 개념과 원리
의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태도의 형성적 측
면에서 태도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급에서 과도한 사교육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나아가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이해도가 현저히 낮아지며 학습 부담이 커지는 수학
교과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이에 따른 사교육의 선행 학습 문제의 해결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학교
수학교실에서 조차 성과주의로도 일컬어지는 지나친 경쟁의 내재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 예
로 교사임용시험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성과주의로 강력히 무장한 교사들이 충원되어 교육계의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같이, 지금의 상황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감춰진 두려
움에 순응하여 공부를 강요하는 학력과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학교 수학교실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강수돌, 2016).
대다수의 사교육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소규모의 수집 자료를 통한 횡단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추세적이고 통계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개인
은 서로 다른 각각의 역량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학적 성취
는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대체로 수학 사교육의 주요한 교육 방법은 선행 학
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수학 교과에서 선행 학습 형태의 사교육 참여가 학생들
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사교육의 주요한 교육 방법인 선행 학
습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현실은 지속적인 교육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수학 사교
육의 수요 및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에 부합하는 학습 지원 및 사교육 대처를 위한 제도적인 차원의 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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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종단 연구 중에서 국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은 1990년
대 후반 이후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하면서 가능해졌다3). 초등학생의
사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분석한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교육에서 총액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별, 지역별, 수학 교과를 포함한 교과별, 사교육 유형별로 이들 요
인들에 대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사교육비”와 “수학”으로
검색하여 수집한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비율, 주당 평균 참여 시간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검색어 “사교육”만으로 검색하였을 때 총 33,230건의 자료
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사교육에서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 추세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교육”과 “수학”이라는 검색어로 수집된 총 151건의 자료 중에서 추이적인 성격을 띠는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비율, 주당 평균 참여 시간 자료 등의 자료로 분석을 한정하였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찾는 중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급별 사교육비 비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학교급별 참여
시간 및 주당 평균을 수치화하여 Excel로 정리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었고, 이 파일의 내용들을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정부 공식 자료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들에 비해서 추정치

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0여년의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라는 측
면에서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이
사교육에서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료나 단순히 “사교육”
만으로 검색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수집한 자료에서 수학 교과의 사교육
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한 변수들은 크게 사교육비 추세에 따른 학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학생 특성 변수와 형태별로 사교육비 평균값의 변화를 정리한 사교육비 변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요인들은 사교육비 총액, 평균 시간, 초등학생 사교육비, 유형별
사교육비, 총액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지역별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사교육 유형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교과별 사교육비, 초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이다.

Ⅳ. 결과 분석

1. 요인별 사교육비의 변화

1) 사교육비 총액 및 평균 시간의 변화
통계청(2020)에 따르면, 다음 [그림Ⅳ-1]과 같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총액은 21조,

참여율은 74.8%,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천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83.5%), 중학교(71.4%), 고등학교(61%)순서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참여율은 낮았지만, 반면
에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고등학교(5.7시간)보다 초등학교(6.8시간), 중학교(6.8시간)가 더 높았으며,
특히, 수학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19.2%)은 영어(21.3%)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박
현정(2010)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가정의 월소득이 높거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에 더 많이 지
출하며, 또한 가정의 월소득이 높은 경우에 사교육비 변화율도 지속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https://kosis.kr/serviceInfo/kosisHistory.do(검색일: 2021.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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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서 2019년까지 사교육비 총액 및 평균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림Ⅳ-2]와 같
이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6,259억원)을 정점으로 하여 2015년(178,345억원)까지 약 20% 내외의 감
소세를 나타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눕혀진 S자형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사교육 평
균 시간은 사교육비 총액과 마찬가지로 2015년(5.7시간)이 가장 낮았지만 분포의 모양은 완만한 포물
선 형태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Ⅳ-1] 사교육비 총액 [그림Ⅳ-2] 사교육비 총액

박현정, 신택수, 하여진, 이준호(2011)에 따르면 도시화가 큰 지역일수록 평균 소득이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하여 여타 지역에 비하여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지
역 형태별 사교육비 및 평균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역 형태별 사교육비는 다음[그림Ⅳ
-3]과 같이 중소도시, 광역시, 서울, 읍면지역의 순으로 도시화가 큰 지역 순으로 사교육비가 높지는
않았다. 또한, 도시화가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여겨지는 서울과 광역시의 추세는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형태별로 살펴본 사교육 평균 시간은 사교육 열풍의 현상에 비추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림Ⅳ-4]와 같이 서울,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서울과 읍
면지역의 차이는 대체로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사교육 수요 및 사교육 평
균 시간과 거주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Ⅳ-3] 지역 형태별 사교육비 [그림Ⅳ-4] 지역 형태별 사교육 시간



초등학생의 수학 교과 사교육비에 대한 추이적 분석

249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시간에서는 다음 [그림Ⅳ-5]와 같이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
고, 이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그림Ⅳ-6]과 같이 성적별 사교육 시간은 성
적이 높은 순으로 사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더 많이 사교육에
투자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행 연구(윤은경, 2003; 임성택, 어성민, 2013; 김혜미, 김용석,
한선영, 2018)에서 사교육의 목적 중에 불안 심리의 해소와 함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
일 뿐 실제 성취도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성적이 좋은 학생과
사교육 시간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사교육의 효과성으로 인한 것
인지, 또는 다른 요인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습에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림Ⅳ-5] 성별 사교육 시간 [그림Ⅳ-6] 성적별 사교육 시간

2)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변화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비교하여, 다음 [그림Ⅳ-7]과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총액의 개형은 각 년도별 변화의 폭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Ⅳ-7]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그림Ⅳ-8] 초등학생 사교육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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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6,259억원)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눕혀진 S자형 분포를 보였지만, 2007년 이후 초등학생의 사교육 평
균 시간은 2011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이후로 대체로 큰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의 추세와 유사하게 [그림Ⅳ-8]과 같이 사교육 평균
시간에서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7년(8.9시간)에 비해서 2019년(6.8시간)에는 약 25% 내외의 감
소를 보였다.
박현정, 신택수, 하여진, 이준호(2011)은 대체로 지역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에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액 규모가 작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체로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지역 형태별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및 평균 시간의 추이는 다른 학교 급의 학생들과 비교
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Ⅳ-9] 지역형태별 초등학생 사교육비 [그림Ⅳ-10] 지역형태별 초등학생 사교육 시간

다만, 전체 학생들의 지역 형태별 사교육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2019년에 서울 지역(46,853
억)과 읍면 지역(20,588억)이 45% 내외의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위의 [그림Ⅳ-9]와 같이 초등학생 사
교육비는 2007년으로 서울 지역(419,529억)과 읍면 지역(10,036억)이 50% 내외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체 학생들의 지역 형태별 사교육 시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2019년에 서울 지역(7.8시간)과
읍면 지역(4.9시간)이 1.5배 내외의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그림Ⅳ-10]과 같이 초등학생 사교육 시간
은 2007년으로 서울 지역(8.5시간)과 읍면 지역(6.0시간)이 1.4배 내외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Ⅳ-11] 초등학생 성별 사교육 시간 [그림Ⅳ-12] 초등학생 성적별 사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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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시간에서는 [그림Ⅳ-11]과 같이 전체 학생의 성
별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유사하게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도 원
만한 포물선 형태였다. 다만, [그림Ⅳ-12]와 같이 초등학생의 성적별 사교육 시간은 전체 학생의 성적
별 사교육 시간과 유사하게 성적이 높은 순으로 사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사교육 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에 비해 사교육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교육 시간의 규
제가 사교육 수요 경감에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지하, 김정은, 2009).

3) 유형별 사교육비의 변화
정한나, 백일우(2018)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교육은 면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의 형태는 수요
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처럼 사교육은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종전의 입시 위
주의 단일한 학원 유형에서 벗어나 방문학습지나 유료 인터넷, 통신 강좌 등과 같이 세분화된 영역으
로 전문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질적인 변화가 동반되면서 사교육 유형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사교육 유형의 정보 접근성 등에 따라
차별화된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 감소를 주요한 목적으로
한 사교육 정책은 학생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 사교육 유형의 변화에는 발맞추어 대응하지 못하는 실
정이므로, 사교육이 변화하는 만큼 변화된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유형 별로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림Ⅳ-13] 일반교과에서 유형별 사교육비 [그림Ⅳ-14] 일반교과에서 초등학생의 
유형별 사교육비

위의 [그림Ⅳ-13], [그림Ⅳ-14]와 같이 일반교과에서 전체 학생들의 유형별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초
등학생의 유형별 사교육비가 지니는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반 교과에서 전체 학생들의 유형별 사교육비 순위는 학원 수강, 개인 과외, 그룹 과외, 방문

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순이었으나, 초등학생들의 순위는 학원 수강, 방문학습지, 그룹
과외, 개인과외, 유로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의 순이었다. 즉, 전체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유형별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유형은 학원 수강이었지만, 유형별 사교육비의 2 순위는 전체 학생들이 개
인 과외인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방문학습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기간 내에서 이들 순위의 변동
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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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형 중에서 전체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모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는 학원 수강과 관련해
서 전체 학생들의 그래프가 완만하게 눕혀진 S자형의 형태라면 초등학생들의 유형별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눕혀진 S자형의 형태이었다. 또한 전체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2009년(109,203억원)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2008년에
74,896억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로 점차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에 45,484억원으로 최저점에
위치하였다가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전체 학생의 유형별 사교육비에서 개인과외와 그룹 과외는 본 연구의 초기인 2007년에 각각

24,744억원과 17,502억원이었는데, 최종인 2019년에는 각각 19,902억원과 14,3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 학생의 유형별 사교육비에서 개인 과외나 그룹
과외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 들어 사교육의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인터넷 및 통신 강

좌 등의 사교육비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최하위의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전체 학생과 초등학생 모두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유료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의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이 4,803억원이고, 초등학생이 2,881억원으로 그 전 순위인 전체 학생
의 방문학습지(7,996억원) 및 초등학생의 개인과외(4,476억원)와 비교해서 이전보다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2. 수학 교과 사교육비의 변화 및 비교

1) 일반 교과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변화
김지하, 김정은(2009)에 따르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교사 1명당 학생수가 많

은 학교의 재학생은 수학 교과의 개인 과외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또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높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수학 학원에 다니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그림Ⅳ-15] 전체 학생의 일반 교과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그림Ⅳ-16] 초등학생의 일반 교과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본 연구에서는 위의 [그림Ⅳ-15], [그림Ⅳ-16]과 같이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가 일반 교과 사교육비
의 추세와 유사하게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 변화는 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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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갈수록 그리고 학교급이 변화하는 시기에, 또한 입시가 가까워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이나 초등학생에서 수학 교과 사교육비는 일반 교과
사교육비의 증가·감소 추세에 비교해서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다만 전체 학생이나 초등학생
에서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는 큰 변동폭을 보였지만, 수학 교과는 전체 학생이나 초등학생에서 대체
로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학생의 수학 교과 사교육비는 [그림Ⅳ-15]와 같이 변동폭
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07년(51,717억원)에 대비해서 2019년(58,915억원)에
7,198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의 수학 교과 사교육비는 [그림Ⅳ-16]과 같이 추세적으로 감
소세를 띠는데, 2007년(18,697억원)에 비해서 2016년(12,917억원)이 최저점이었으며, 이후 2019년(16,591
억원)으로 2007년에 대비해서 2,106억원 감소했으나, 최저였던 2016년에 대비해서는 3,674억원이 증가
하였다.

2) 지역별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변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유리, 백일우(2017)에 따르면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이 긴 학생, 사교육 참여 비용이 많은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또한 부모
학력과 부모 지원 변수 중에서 부모 기대 교육 수준은 수학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
한다. 또한 이원호(2016)에 따르면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사
교육 여건이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박소현, 이금숙
(2011)은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의 차이는 격차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Ⅳ-17] 전체 학생의 지역별 대비 수학교과 
사교육비

[그림Ⅳ-18] 초등학생의 지역별 대비 수학교과 
사교육비

본 연구에서는 위의 [그림Ⅳ-17], [그림Ⅳ-18]과 같이, 선행 연구(박소현, 이금숙, 2011; 이원호, 2016;
최유리, 백일우, 2017)들과 유사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 중소 도시와
읍면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 이외에서 동일하게 공간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파
악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림Ⅳ-17]과 같이 대도시 이외 지역은 전체 학생이나 초등학생 모두가 공통
적으로 눕혀진 S자형 형태를 보였지만, 대도시 지역은 포물선 형태를 나타냈다. 다만 수학 교과의 사
교육비는 [그림Ⅳ-18]과 같이 지역별 특성과 무관하게 원만한 증가 또는 감소의 선형 형태를 보였다.



김소민․이종학

254

3)　사교육 유형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변화
전체 학생들의 유형별 사교육비 순위는 [그림Ⅳ-19]과 같이 학원 수강, 개인 과외, 그룹 과외, 방문

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순으로 초등학생들의 순위와 비교해서 학원 수강이 가장 큰 점
유율을 가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음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와 관련
해서는 전체 학생들의 학원 수강 그래프가 완만하게 눕혀진 S자형이고, [그림Ⅳ-20]과 같이 초등학생
들의 그래프는 전체 학생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눕혀진 S자형의 형태이었다. 다만 수학 교과
의 사교육비 그래프는 학원 수강 그래프와 유사성을 띠지 않으며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되는 선형 형태의 추세를 보였다.

[그림Ⅳ-19] 전체 학생의 사교육 유형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그림Ⅳ-20] 초등학생의 사교육 유형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4) 교과별 사교육비의 변화

[그림Ⅳ-21] 전체 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 [그림Ⅳ-22] 초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

통계청(2017)에 따르면 수학 교과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초등학생(42.6%), 중학생(52.3%), 고등학생
(36.8%)로 여타의 다른 모든 교과의 참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현정 외(2011)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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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중에서 수학 교과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0.9%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지하, 김정은(2009)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 분위와 학부모의 평균 학력은 국어, 수학, 영어사교육의 선택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출생 순서와도 관련이 있어 수학과 영어 교과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출생순서가 후순위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교과별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전체 학생들은 위의 [그림Ⅳ-21]과 같이 영어와 수학 교과의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어와 사회, 과학 및 논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그림Ⅳ-22]와
같이 영어 교과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학 교과가 중위 수준에 위치하고 다음으로 국어
와 사회, 과학 및 논술, 제 2외국어, 한문, 컴퓨터는 낮은 단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만 전체 학생들
은 영어와 수학 교과의 그래프 형태에서 영어 교과는 2009년(71,747억)을 최고점으로 눕혀진 S자 형태
를 보이지만 수학 교과는 그 형태가 영어 교과보다는 원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 현상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교과의 그래프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다른 여타 요인들에 비교해서 공고하며,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박현정(2010)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은 전
체의 0.9%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약 99%의 학생이 수학 사교육에 참여하는 사교육 고착화 시기에 수
학 사교육의 추이적 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는 수학 사교육 현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사교육의 의존도
를 완화하며 학교 교육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사교육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교육비 총액, 평균 시간, 초등학생
사교육비, 유형별 사교육비, 총액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지역별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사교육
유형 대비 수학 교과 사교육비, 교과별 사교육비, 초등학생의 교과별 사교육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6,259억원)을 정점으로 하여 2015년(178,345억원)까지 약 20% 내외

의 감소세를 나타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눕혀진 S자형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사교
육 평균 시간은 사교육비 총액과 마찬가지로 2015년(5.7시간)이 가장 낮았지만 분포의 모양은 완만한
포물선 형태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비교하여 초등학생의 사교
육비 총액 변화의 개형은 큰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의 추세와 유사하게 사교육 평
균 시간에서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7년(8.9시간)에 비해서 2019년(6.8시간)에는 약 25% 내외의
감소를 보였다.
둘째,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지역 형태별 사교육비 및 평균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본 연구에 따르

면 지역 형태별 사교육비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유사성을 띠었지만 대체로 도시화가 큰 지역의
사교육비가 높았다. 2007년에서 2019년까지 지역 형태별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및 평균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본 연구에 따르면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시간에서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고 이에 따라 그래프

의 개형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시간에서는 전체
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유사하게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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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형도 원만한 포물선 형태였다.
넷째, 전체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유형별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유형은 학원 수강이었지만,

유형별 사교육비의 2 순위는 전체 학생들이 개인 과외인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방문학습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기간 내에서 이들 순위의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유료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의 사
교육비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최하위의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전체 학생
과 초등학생 모두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전체 학생과 초등학생에서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는 큰 변동폭을 보였지만, 수학 교과는 전

체 학생과 초등학생에서 대체로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서울과 광역
시를 포함하는 대도시, 중소 도시와 읍면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 이외에서 동일하게 공간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 그래프는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되는 선형 형태의 추세를 보였다. 즉,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는 다른 여타 요
인들에 비교해서 공고하며,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혜미, 김용석, 한선영(2018)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교육 선행 연구들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
교육 수요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공교육 부
실이 사교육 수요의 증대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김영철, 양숭실, 김영화, 이주호, 2001; 노
현경, 2006; 김진영, 2008)들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
롭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탄력적인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반면에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는 상대
적으로 변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학
교 수학 교육의 당위적 측면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의 방안으로 장옥선(2014)
은 사교육 참여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이를 위해 발달 과정을 뛰어 넘는 수학 교육과정, 변별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현상, 진로 선택
의 계열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학 교육과정을 밟도록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동일하게 초등학교 수학교육과 관련해서 발달 단계에 적합한 초등수학의 난이도를 조절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학습동기를 형성하고, 수학 교과의 선행학습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등학교급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EBS 교육방송을 초등학교 수학 교실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사교육이 없어도 학습 보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
이 요구된다. 또한, 수학에 대한 인식과 학습 동기의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급에서 사교육
현상에 대한 학교의 더 많은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수학 사교육의 전형적인 행태
인 선행학습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면밀히 세워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사교육은 학교 교육의 학업 보완적인 기능 및 다양한 학생의 수요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여겨지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현재 한국의 사교육은 극단적으로 ‘학교 교육의 경쟁적 대체제로 인
식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 시기에,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학 교과의 사교육비 추이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전개되었는가를 논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교육을 완화해야 하는 교육적 당위성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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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Mathematics Subj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Somin1)․Lee, Jong-hak2)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rends by school level, region, subject, and type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s when private education is perceived as a social problem due to the
overheating of private education and its over-depende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irection to ease the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and meet the expectations of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mathematics subjects, the graph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mathematics subjects was not affected by the period and
showed a somewhat consistent linear trend. In other words, we found that the private
education cost of the mathematics subject was solid compared to other factors, and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external variables, and was consistent.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trends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 mathematics subjects with a comparis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and to grasp what factors and how they have changed and
developed.

Key Words: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mathematics,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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